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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감독위원회, 변액연금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 결정    

□ 5월 10일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베이징, 상해, 광저우, 선전, 샤먼 5개 도시를 

우선대상으로 변액연금을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함.

  o 이를 위해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변액연금 시범도입과 변액보험 판매사 자격, 

판매채널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마련함.

□ 변액연금 취급자격 요건을 변액보험의 판매경험 3년 이상, 최근 2분기의 지급여

력비율 150% 이상, 최근 1년간 중대한 행정처벌이 없는 보험회사로 제한함.

  o 또한 변액연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기자

본에 대한 변액연금 판매총액을 규제하며, 각 보험회사는 하나의 상품만 판매할 

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임.

  o 변액연금 판매는 보험설계사, 임직원, 방카슈랑스 모두 가능한 반면, 은행 예금

창구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, 보험기간은 7년 이상으로 규정됨.

□ 고령화의 진전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변액연금에 대한 시장수요가 확대되고 

있지만, 변액연금에 대한 사업리스크로 중소형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와는 달리 대

형 보험사회들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음.

  o 변액연금판매의 시범시행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, 변액연금

에 대한 사업리스크로 보험감독위원회에 변액연금 취급에 대한 사전 인가를 신청

한 보험회사는 없는 실정임.

  o 노후소득 보장과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한 변액연금이 중국에서도 높은 시장잠재

력이 보이지만, 변액연금의 최저보증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시장진입은 다

소 소극적임.

  o 4월에 발표한 은행 외 타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자격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 

되면 변액연금상품이 증권회사의 주요한 보험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    - 현재 중국은 은행을 대상으로만 방카슈랑스가 시행되고 있으나, 동 개정안이  

  발표됨에 따라 타 금융회사의 보험판매 자격도 검토 중임.    <중국증권보 5/11>




